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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연세대학교의료원, '출신학교등급제채용비리' 규탄긴급기자회견예고보도(2020.7.15)

7/16(목) 11시, 연세대학교의‘출신학교등급

제적용’ 채용비리를규탄하는긴급기자회

견을개최합니다.

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(이하

‘연세대학교’)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7월 14일에 발표하였습니다. 감사 결과

연세대학교는 총 8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는데,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2016년～2019년 채

용 서류심사 중, 총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최고 80

점～최저 4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또한 2017년부터 4차례의 사무

직 채용에서는 서류심사의 구체적 배점 기준이 없이 원서접수 이후 응시자의 출신대학, 응시

인원, 응시서류 등을 확인한 후 학력(출신대학 등급 등), 경력, 대학성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

인사부서에서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.

교육부에 따르면 “출신학교 등급제의 배점기준은 ○○학원의 수능배치표 점수를 기준으로 대

학순위표를 작성․활용한 것으로, 지원자의 역량이나 능력과 무관하고,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

가 매우 미약한”,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평가기준이었습니다.

감사만 실시하면 터지는 기업의 출신학교 등급제, 출신학교 차등 점수 부과 관련 채용비리는

코로나19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에

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. 고용정책기본법에 합리적인 이유없는 학력과 출신학

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,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

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출신학교 차별 관

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연세대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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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이러한 채용 관행을 강력히 규탄하고, 나아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에 촉구하

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.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.

■ 행사명 : 연세대학교의료원, '출신학교등급제채용비리' 규탄 긴급기자회견

■ 주요내용

△ 연세대학교 의료원 출신학교 등급제 적용 채용 비리 규탄

△ 21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

■ 일시 : 2020년 7월 16일(목) 오전 11시

■ 장소 : 연세대학교 정문

■ 주최 : 사교육걱정없는세상

2020. 7. 15. 사교육걱정없는세상

(공동대표 정지현, 홍민정)

※ 문의 :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(02-797-4044/내선번호 503)


